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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481명을 대상으로 침습적,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및 기질(정서적 반응성, 감내력)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유형별 애
도 차이와 영향요인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침습적, 의도적 반추와 정서
적 반응성이 낮고 감내력과 사회적 지지가 높은 ‘저 반추-감내형’과, 이와 반대 특
성을 보이는 ‘고 반추-반응형’, 사회적 지지가 낮은 ‘저 지지형’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유형에 따른 애도의 하위요인 수준 비교 결과,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
실의 고통은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았으며, 삶
의 회복과 성장은 ‘저 지지형’보다 ‘저 반추-감내형’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일수록, 
상실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한 경우 ‘고 반추-반응형’
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는 상실 경험 대학생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규명
하고, 죽음 상실 중심의 기존의 애도 연구에서 나아가 대학생 시기의 물리적․심리
적 상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애도 반
응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어 : 상실, 애도, 반추, 사회적 지지, 기질, 잠재 프로파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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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은 가치 있게 여기는 대상에 가까이할 수 없
게 되거나 더 이상의 가치나 목적을 추구할 수 없
게 되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Carlson, 1978), 내용에 따라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Sofka, 1997). 

사람들은 일생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상실을 경험
하며 전 생애 어느 때라도 상실을 경험할 수 있고, 
대학생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학생들은 가족 등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나, 연인, 친구 등 소중한 사
람과의 관계 단절, 학업의 실패, 질병으로 인한 건
강 상실과 같은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며(신나라, 
유금란, 2021; 신지영 등, 2015; 윤명숙, 김남희, 
2013), 그러한 상실을 큰 고통으로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송현, 이영순, 2017; 신지영 등, 
2015). 특히, 40대와 비교하여 20대는 관계 상실을 
많이 경험하며 관계 상실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은아, 윤명숙, 2015). 죽음 상실
과 관련하여, 노인보다 대학생이 중요한 타인의 상
실에 대한 공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장휘숙, 
최영임, 2007). 또한, 대학생들은 상실의 영향력을 
크게 지각할수록 대학 생활 적응 수준이 낮으며(윤
명숙, 김남희, 2013) 이는 자살 사고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명숙, 김서현, 2012). 이처럼 대
학생 시기의 상실 경험은 다른 발달단계에서의 상
실 경험과 비교하여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에 대학생의 다양한 상실 경험을 다루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시사된다. 다만 선행연구는 상실 연구의 
주요 초점이었던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을 중심으
로 각각을 독립적으로 다루어왔다. 따라서 대학생
이 경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상실을 함께 고려하여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상실 이후 사람들은 슬픔, 무감각, 죄책감, 화 등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생리학적 차원의 반응을 
경험하며(Howarth, 2011), 애도는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을 외부로 표현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황정윤 등, 2014). 일반적인 애도 반응으로, 
사람들은 상실을 부정하고 충격과 마비되는 느낌
을 겪거나 고통과 슬픔, 울음, 절망, 불안, 분노, 
외로움, 공허함과 무망감, 죄책감을 경험한다
(Pop-Jordanova, 2021). 상실은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 경험이라는 점
에서 외상 사건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안주현, 양
수진, 2022; Tedeschi & Calhoun, 2004), 상실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DSM-5-TR에 새롭게 추가
된 지속적 비탄 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 APA, 2022)로 진단될 수 있을 만큼 과도하
고 지속적인 반응을 경험하여 임상적 주의가 요구
되기도 한다. 반면, 어떤 개인은 상실 대상이 없는 
상태에 대해 적응하여 삶을 회복하고 개인의 성장
을 이룩하기도 한다(황정윤 등, 2014; Frears & 
Schneider, 1981; Howarth, 2011). 이처럼 애도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이질적인 
하위집단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 중심적 접근인 잠재 프로파일 분
석을 사용하여 상실 경험에 대한 이질적 집단의 특
성을 탐색해 보고자 했다.

애도 반응의 개인차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실의 결과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해 체계적
인 분석을 돕기 위하여 통합적 위험요인 모형
(Integrative risk factor framework)이 제안되었
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상실을 경험한 개인을 둘러
싼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상실 이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러한 요인에는 상실 유형이나 상실 특성과 같은 스
트레스 원인, 기질, 성격, 성별 등의 개인 내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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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회적 지지, 개입 프로그램과 같은 개인 간 
요인, 그리고 인지적 기제, 정서 조절 등의 해석 
및 처리 과정이 포함된다(Stroebe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상실 이후 개인이 심리적 어려
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적응을 넘어 성장을 경험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외상 후 성장 모형
(Posttraumatic Growth Model; PTG)에서 제시하
는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애도의 개인차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외상 후 성장 모형은 외상 사건의 결
과로 긍정적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성장의 과정
을 설명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상실과 같은 삶의 
위기를 경험한 개인은 사건 직후에는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침습적 반추를, 이후에는 의도적이고 성
장 지향적인 의도적 반추를 경험한다. 기질, 성격
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는 이 과
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edeschi & Calhoun, 
2004). 

상실 대상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은 사고, 감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침습적 반추(김라영, 
장진이, 2020; Hogan & Schmidt, 2002)는 부적
응적인 애도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침습적 반추 수준이 높은 경우, 상실에 따른 
고통, 슬픔 등의 반응을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경험
하는 병리적 애도 증상은 증가한 반면(신지영 등, 
2019; Huh et al., 2020), 상실 경험 후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적 성장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조선화, 강영신, 2015; Triplett et al., 2012). 

이와 달리, 사건과 감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찾으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인 의도
적 반추(Stockton et al., 2011)는 적응적 애도 반
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반추는 병
리적 애도 증상과 관련이 없거나 증상의 감소로 이
어졌으며(차성이 등, 2022; Huh et al., 2020), 외

상 후 성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다(송현, 이
영순, 2017; 장한, 김진숙, 2017; Triplett et al., 
2012).

다만, 외상 후 성장 모형에 따르면, 침습적 반
추 과정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의도
적 반추를 이끌어내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양상은 선
행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침습적 반추가 의도적 
반추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Triplett et al., 
2012), 상실 사건은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매개하여 심리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라영, 장진이, 2020; 양귀화, 김종남, 2014; 
조선화, 강영신, 2015).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침
습적 반추는 의도적 반추와 함께 나타났을 경우에 
적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유희
정, 2012). 사회적 지지는 상실과 같은 삶의 위기 
경험을 타인에게 밝혔을 때 공감적인 수용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고통을 경감하고, 사건
에 대해 다른 관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Tedeschi & Calhoun, 2004). 이러한 관점에 따
라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성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예측 변인임이 확인되었
다(송현, 이영순, 2017; 유희정, 2014; 이수림, 
2013).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대처 
양식과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최해연, 
2013), 사회적 지지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한 사람
은 더 많은 반추를 보였으며(Nolen-Hoeksema et 
al., 1994; Van der Houwen et al., 2010), 사회
적 제약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침습적 반
추와 관련이 있었다(Lepore et al., 1996).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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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적 애도 반응을 
부적으로 예측하며(S. Lipp & O’Brien, 2022), 부
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반추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uterman et al., 2010).

이처럼 반추하거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
과 같은 경험에 대한 처리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
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최해연, 2013), 이러
한 처리 과정은 스트레스 지각에 따라 그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기질과 관련이 있다(Hintsa et 
al., 2016). 기질의 조절 이론(The Regulative 
Theory of Temperament; RTT)에서 기질은 비
교적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성격적 특질을 의미한
다(Cyniak-Cieciura et al., 2018). 기질은 자극
에 대한 각성 수준을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
절을 담당하기에(조윤경, 2022), 상실과 같은 어
렵고 극적인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yniak-Cieciura et al., 2018). 기질의 하위요인
에는 행동 강도를 의미하는 ‘에너지’ 범주의 감각 
민감성,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활동성과 ‘시간’ 
범주의 민첩성, 집착성, 리듬성이 포함된다. 본 연
구에서는 자극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 능력과 관련
되며(Strelau, 2008),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관
련이 높은(Cyniak-Cieciura & Zawadzki, 2021) 
정서적 반응성(emotional reactivity; ER)과 감내
력(endurance; EN)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반응성은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강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조윤경, 2022; 
Cyniak-Cieciura et al., 2018), 스트레스, 우
울, 불안, 외로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예측하
는 등, 주로 부적응적 반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서연 등, 2023; 황예은 등, 2022; 
Cyniak-Cieciura, 2021; Hintsa et al., 2016;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또한 외상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사고 및 각성과 정적 상관
을 보였고(Oniszczenko, 2014), 사회적 지지의 지
각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이며(Rzeszutek et al., 
2015), 사회적 관계의 불만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예은 등, 2022). 

반면, 감내력은 장기간 지속되거나 고도로 자
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상황 또는 강한 외부 
자극에 대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하
며, 스트레스,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등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Cyniak-Cieciura, 2021;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Hintsa et al., 2016).

정서적 반응성과 감내력은 일반적으로 부적 관계
를 보이는데(Cyniak-Cieciura, 2021; Stolarski & 
Cyniak-Cieciura, 2016), 이 두 변인은 자극 처리 
능력(stimulation processing capacity; SPC; 
Strelau, 2008)의 구성요소로 포함된다. 자극 처리 
능력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양의 자극을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반영하며, 자극에 대한 행
동 반응의 강도와 적절성에 영향을 미친다. 낮은 
정서적 반응성과 높은 감내력은 높은 자극 처리 능
력을 의미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효과적으
로 조절하여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기질로 여겨진다. 반대로 높은 정서적 반응
성과 낮은 감내력은 낮은 자극 처리 능력을 의미하
며, 외부 자극에 대해 반응을 조절하기보다는 빠르
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수 
있어 ‘약한’ 기질로 여겨진다(Wytykowska et 
al., 2022). 선행연구에서도 높은 자극 처리 능력
을 보이는 경우에 높은 수준의 감정 이해 및 조
절 능력, 긍정 정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janowska & Zalewska, 2017; Matczak & 
Knopp, 2019). 따라서 기질은 상실을 어떻게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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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
프로파일

삶의 회복과 성장

상실의 고통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 유형

기질-
정서적 반응성

사회적 
지지

의도적 
반추

침습적 
반추

기질-
감내력

성별

상실 경과 기간

그림 1. 연구모형

하는지, 그에 대해 얼마나 강하고 오래 반응할지에 
영향을 미쳐 상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으므
로(Hintsa et al., 2016), 반추, 사회적 지지와 같
은 상실 경험의 처리 방식과 함께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실 경험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여러 요소가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상실 유형뿐
만 아니라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의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성별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정서적 반응성이 높게 나타나며(Hintsa et al., 
2016; Oniszczenko & Laskowska, 2014), 부정
적인 반추를 많이 경험하여 부적응적 애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귀화, 김종남, 2014). 
그러나, 여성은 인지적으로 재평가하고 사회적 지
지를 추구하는 등 다른 적응적 처리 방식 또한 많
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박규리, 안
정신, 2016; 임선영, 권석만, 2013; 최해연, 2013).

상실 경과 기간은 애도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권지은, 유성은, 2021; 
Eisma et al., 2015; Shear et al., 2011). 그러나 
애도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초기 단계에는 정서 중
심적 대처를 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지적인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이윤희, 김지연, 2016), 처리 방식 또
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시
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도의 차이로 이
어지는 상실 경험에 대한 이질적 집단에 대해 성
별, 상실 경과 기간 그리고 상실 유형이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초
점을 맞추어 유사한 특징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
을 자연발생적으로 탐색하는 사람 중심적 접근
(person-oriented approach) 기반의 잠재 프로파

일 분석(Muthen & Muthen, 2000)을 통해 상실 
경험에 대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
지 및 기질에 따라 도출되는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애도의 차이 및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상실 경험 대학생의 반추(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기질(정서적 반
응성, 감내력)에 따라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존재
하는가?

연구 문제 2.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애도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의 고통, 삶의 회복과 성
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성별과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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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신
념 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충격과 고
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ntana & 
Rosenheck, 1998; Linley & Joseph, 2004).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한 개 이상의 상실 
사건을 경험하였고, 당시 충격도를 2점(심각함) 이
상으로 평정한 경우만을 참여자로 제한하였다. 총 
5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중 상자 도표를 
통해 확인한 이상값과 표준점수(z-score)의 절댓값
이 3을 초과한 19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48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
자의 평균 연령은 22.35세(SD = 2.47)였으며, 남성
은 240명(49.9%), 여성은 241명(50.1%)이었다. 가
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 유형은 죽음 
상실 209명(43.5%), 관계 상실이 117명(24.3%), 
물리적․심리적 상실 115명(32.2%)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의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데이터 수집 업체를 통
해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온라인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진행 전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 
도중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는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
에 동의한 참여자들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

상실 경험 체크리스트
Sofka(1997)가 개발한 상실 경험 체크리스트

(Loss History Checklist)를 최선재(2011)가 번안
하고 임선영(2013), 안주현(2022)이 수정한 문항 
중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상실 유형은 죽음 상실, 관
계 상실, 물리적․심리적 상실 및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의 4가지 범주로 구성되나, 선행연구(안
주현, 2022; 최선재, 안현의, 2013)와 같이 역사적 
사건에 의한 상실은 국내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
다고 생각되어 제외하였다. 경험한 모든 상실 경험
에 응답한 후 그중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웠던 
상실 경험 1가지를 선택하여 경과 시간을 응답하도
록 하였다. 또한, 상실 경험이 발생한 당시와 현재
의 충격도를 각각 6점 Likert 척도(0: 전혀 심각하
지 않다 ~ 5: 아주 많이 심각하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성인용 애도 척도
애도를 측정하기 위해 황정윤 등(2014)이 개발한 

성인용 애도 척도를 다양한 상실 경험에 적합하도
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상실 경험의 범위를 관계 상실과 물리적․심리
적 상실까지 포함하고자, 지시문과 문항을 수정하
고 죽음 상실의 경우에만 응답이 가능한 1문항을 
제외하였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9문항(예, “나에게 
상실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상실의 고통 11문항
(예, “상실로 인해 세상은 나에게 가치 없는 곳이
다”), 삶의 회복과 성장 10문항(예,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 헤쳐 나왔다고 인정해주었을 때 지나온 
고통의 순간이 보람이 되어 가슴에 와닿는다”)의 
총 3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1: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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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
을수록 해당하는 애도 하위요인의 현재 수준이 높
다는 것을 뜻한다. 황정윤 등(2014)의 연구에서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상실의 충격과 혼란 
.89, 상실의 고통 .92, 삶의 회복과 성장 .91, 전체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상실의 충격과 혼
란 .87, 상실의 고통 .95, 삶의 회복과 성장 .83, 
전체 .90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측정을 위하여 

Cann 등(2011)이 개발하고 안현의 등(2013)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
도(Korean version of the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K-ERRI)를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침습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과 관
련한 이미지나 생각들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막
을 수가 없다”)과 의도적 반추 10문항(예, “그 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
곤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0: 전혀 그렇지 않다 ~ 3: 자주 그렇
다)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반추 양식
을 더 빈번하게 사용함을 뜻한다. 안현의 등(2013)
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5, 전체 .95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침습적 
반추 .96, 의도적 반추 .94, 전체 .95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의 측정을 위해 Zimet 등(1988)

이 개발한 다차원적 지각된 사회적 지지 척도
(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를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번

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의 지지 4문항(예, 
“나는 가족으로부터 내게 필요한 감정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친구의 지지 4문항(예, “나는 
내 친구들과 내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중요한 타인의 지지 4문항(예, “내 감정에 대해서 
염려해주는 사람(가족, 친구 제외)이 있다”)으로 구
성되어 있다. 총 12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
음을 뜻한다. 신준섭과 이영분(199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9이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가족의 지지 
.88, 친구의 지지 .91, 중요한 타인의 지지 .89, 전
체 .94로 나타났다.

한국판 행동 특성 기질 검사 수정판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 Cyniak-Cieciura 등(2018)

이 개발하고 조윤경(2022)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
국판 행동 특성 기질 검사 수정판(Korean Version 
of Formal Characteristics of Behavior- 
Temperament Inventory-Revised; FCB-TI(R)-K)
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민첩성, 집착성, 리듬성, 
감각 민감성,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활동성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Likert 척도(1: 
매우 동의하지 않음 ~ 4: 매우 동의함)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기질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중 정서적 
반응성 11문항(예, “우는 사람을 보면 종종 울컥해
진다”), 감내력 13문항(예, “시끄러운 곳에서도 편
하게 쉴 수 있다”)만을 사용하였다. 조윤경(2022)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정서적 
반응성 .83, 감내력 .7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정서적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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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감내력 .7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25.0과 Mplus 8.3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SPSS 25.0을 활용
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도
구들의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Mplus 8.3을 사용하
여 BCH 가중치를 고려하는 수동 3단계 접근법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BCH 방법은 잠재 프로파일 분류 시 발
생하는 측정 오류를 보정하여 결과변수 추정의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 채택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최적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해 
AIC, BIC, aBIC 등의 정보지수와 엔트로피, 
LMR-LRT 및 BLRT 검정을 함께 고려하였다. 
정보지수인 AIC(Akaike, 1974), BIC(Schwarz, 
1978), aBIC(Sclove, 1987)는 수치가 작을수록 더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된다(Jung & Wickrama, 
2008). 분류의 질을 의미하는 엔트로피는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이 명확하게 분류되었음을 뜻한다(Lubke & 
Muthén, 2007). LMR-LRT(Lo et al., 2001)와 
BLRT(Peel & McLachlan, 2000)는 잠재 집단 개
수가 k개인 모형과 (k-1)개인 모형의 비교를 위한 
검정 통계치로써, 검정통계량(p<.05)이 유의할 경우 
k개의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적합함을 의미한
다. 또한, 잠재 집단의 최소 비율은 5% 이상(Jung 
& Wickrama, 2008), 최소 표본 크기는 50명 이
상이 적합한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Muthén & 
Muthén, 2000). 마지막으로, 잠재 프로파일 모형 
결정 시에는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 가능성 또한 고
려해야 한다(Bauer & Curran, 2003). 이후, Wald 

χ2 검정을 진행하여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별 결
과변수(distal outcomes)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이 잠
재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Asparouhov & Muthén, 2014; Nylund-Gibson 
& Choi, 2018).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든 변인은 왜
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Kline, 2023).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침습적 반
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간에는 정적 상
관(rs>.22, ps<.001)을 보였으며, 감내력은 이들 
모두와 부적 상관(rs<-.14, ps<.01)을 보였다. 사
회적 지지는 침습적 반추와는 부적 상관(r=-.17, 
p<.001)을, 의도적 반추와는 정적 상관(r=.13, 
p<.01)을 나타냈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및 상실의 
고통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과 정적 상관(rs>.30, ps<.001)을 보였고, 감내력과
는 부적 상관(rs<-.11, ps<.05)을 보였다. 상실의 
고통은 사회적 지지(r=-.29, p<.001)와도 부적 상
관을 보였다. 삶의 회복과 성장은 의도적 반추 및 
사회적 지지와 정적 상관(rs>.36, ps<.001)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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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반추
 1. 반추 -
 2. 침습적 반추 .86*** -
 3. 의도적 반추 .85*** .46*** -

사회적
지지

 4. 사회적 지지 -.03 -.17*** .13** -
 5. 가족의 지지 -.04 -.16** .10* .86*** -
 6. 친구의 지지 -.02 -.16** .13** .88*** .59*** -
 7. 중요한 타인의 지지 -.02 -.14** .11* .91*** .69*** .74*** -

기질
 8. 정서적 반응성 .37*** .40*** .22*** -.07 -.08 -.06 -.04 -
 9. 감내력 -.20*** -.20*** -.14** -.05 -.05 -.01 -.08 -.39*** -

애도

10. 애도 .70*** .69*** .50*** -.01 -.03 -.01 .01 .39*** -.17*** -
11. 상실의 충격과 혼란 .53*** .60*** .30*** -.06 -.04 -.07 -.03 .40*** -.22*** .80*** -
12. 상실의 고통 .64*** .71*** .38*** -.29*** -.28*** -.24*** -.25*** .36*** -.11* .86*** .57*** -
13. 삶의 회복과 성장 .17*** -.06 .36*** .57*** .47*** .51*** .52*** -.02 -.04 .31*** .05 -.10* -

평균 26.81 12.65 14.16 44.49 15.09 14.51 14.89 29.58 28.16 93.50 31.36 26.98 35.16
표준편차 13.54 8.14 7.71 9.57 3.60 3.67 3.56 4.83 4.84 17.21 6.91 11.43 6.17

왜도 -0.03 0.17 -0.10 -0.47 -0.69 -0.67 -0.56 -0.07 -0.19 0.24 -0.40 0.26 -0.36
첨도 -0.67 -0.83 -0.76 -0.23 0.17 0.13 -0.04 0.20 -0.17 -0.06 0.03 -0.97 0.36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N=481)

잠재 프로파일 유형의 분류

몇 개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이 도출되는지 파악
하고자 잠재 집단의 수가 2개에서 6개일 때 각각
의 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가장 적합한 
잠재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정보 지수인 AIC, BIC 및 aBIC는 모두 잠재 
집단 수가 증가할수록 더 낮은 값을 보였다. 엔트
로피 지수는 잠재 집단의 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
다가 6개가 되며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 BLRT
의 p값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였으나, LMR-LRT 
p값은 잠재 프로파일 수가 2개, 3개일 경우에만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 집단의 최대/최소 비
율을 살펴본 결과, 잠재 집단 수가 2개, 3개, 4개
일 때 최소 집단의 비율이 5%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3개인 모형을 가장 적합
한 것으로 보고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도출된 잠재 프로파일의 기술통계치 및 일원 분
산분석과 사후분석(post-hoc) 결과를 표 3에 제시
하고,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사회적 지지는 높으며 반추
와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감내력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 반추-감내형’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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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 비교 잠재 집단 

최대/최소 비율(%)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MR-LRT BLRT

2 6625.244 6692.058 6641.276 0.685 0.0000 0.0000 50.9/49.1

3 6577.206 6669.075 6599.249 0.729 0.0171 0.0000 42.6/21.6

4 6542.142 6659.066 6570.197 0.740 0.2408 0.0000 33.3/8.9

5 6518.386 6660.365 6552.453 0.785 0.7280 0.0000 32.5/2.6

6 6491.952 6658.987 6532.031 0.736 0.1277 0.0000 26.2/3.5

주. LMR-LRT와 BLRT는 p값을 제시하였음.

표 2.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을 위한 모형 적합도 지수 및 하위집단 최대/최소 비율(N=481)

집단 1
(n=172, 35.8%)

집단 2
(n=104, 21.6%)

집단 3
(n=205, 42.6%)

F Post-hoc 저 반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M SE M SE M SE

침습적 반추 -1.05*** .06 1.29*** 0.17 .22* .12 1088.63*** 2>3>1
의도적 반추 -.59*** .09 .66*** 0.11 .16 .10 73.07*** 2>3>1
사회적 지지 .30** .09 .04 0.13 -.27** .10 20.67*** 1,2>3

정서적 반응성 -.48*** .09 .73*** 0.09 .04 .13 72.24*** 2>3>1
감내력 .21* .085 -.54*** 0.12 .10 .12 25.28*** 1,3>2

*p<.05. **p<.01. ***p<.001.
주1. 변인의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주2. 사후 검정은 사회적 지지, 감내력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여 Scheffe의 방식을 사용하였고, 침습적 반추, 의도
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Games-Howell의 방식을 사용함.

표 3. 잠재 프로파일 유형별 기술통계(N=481)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사회적 지지는 평균 수준
이면서 반추와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높고 감
내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반추-반응형’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감내력 모두 평균에 가까운 
수준으로 세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난 것과 달리, 사회적 지지 수준은 다른 집단보
다 낮게 나타나 ‘저 지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비교

각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애도의 하위요인 
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상실의 충격과 혼란 및 
상실의 고통은 집단 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회복과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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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잠재 프로파일 유형

집단 1 집단 2 집단 3
Overall χ2(p) 집단 비교저 반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M SE M SE M SE
상실의 충격과 혼란 -.77*** .08 .96*** .09 .16* .07 217.38(***) 2>3>1

상실의 고통 -.91*** .05 1.05*** .11 .23** .07 380.08(***) 2>3>1
삶의 회복과 성장 .15* .07 .18 .15 -.22** .09 10.02(**) 1>3

*p<.05. **p<.01. ***p<.001.
주1. 변인의 값을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음.
주2.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고자 다중비교 절차로 Bonferroni-Dunn의 방식을 활용하였음.

표 4.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검정(N=481)

수준은 ‘저 반추-감내형’이 ‘저 지지형’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반추-반응형’은 ‘저 
지지형’보다 높고 ‘저 반추-감내형’과 유사한 수준
을 보였으나, ‘저 지지형’과 ‘고 반추-반응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33).

잠재 프로파일의 영향요인 검증

성별, 상실 경과 기간, 상실 유형이 잠재 프로파
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집단
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여성보다 남
성이 ‘고 반추-반응형’보다 ‘저 지지형’에 속할 확
률이 높았다. 상실 경과 기간이 길수록, ‘고 반추-
반응형’보다 ‘저 반추-감내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상실 유형과 관련해서, 죽음 
상실보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했을 경우, 
‘저 반추-감내형’보다 ‘고 반추-반응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에 있어서는 두 상실 유형의 차이가 집단 분류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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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2 vs 집단 1(준) 집단 3 vs 집단 1(준) 집단 3 vs 집단 2(준)
B SE OR B SE OR B SE OR

성별 -.35 .32 .70 .43 .28 1.54 .79* .35 2.20
상실 경과 기간 -.02** .01 .98 -.01 .00 .99 .01* .01 1.01
상실 유형(기준: 죽음 상실)

관계 상실 .23 .40 1.26 .54 .34 1.72 .31 .47 1.35
물리적· 심리적 상실 1.39*** .37 4.03 1.29*** .34 3.64 -.10 .39 .90

*p<.05. **p<.01. ***p<.001.
주1. 집단 1=저 반추-감내형, 집단 2=고 반추-반응형, 집단 3=저 지지형
주2. 성별: 0=여성, 1=남성
주3. (준)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의미함.

표 5. 잠재 프로파일 분류의 영향요인(N=481)

논  의

본 연구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집단에 대하여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 정서적 
반응성과 감내력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발
견하고, 애도의 하위요인에 대하여 프로파일 유형
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성별, 상실 경과 
기간과 상실 유형이 프로파일 분류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
음과 같다.

먼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시행한 결과, ‘저 반
추-감내형’,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세 유형
으로 분류되었다. ‘저 반추-감내형’은 침습적 반추
와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 수준이 모두 낮은 
반면, 감내력과 사회적 지지는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이는 반복적인 사고가 정서적 반응성과는 
정적 상관을, 감내력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선행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Oniszczenko, 2014). 
이 유형에 속한 이들은 높은 감내력과 낮은 정서
적 반응성으로 외부 자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Wytykowska et al., 2022) 상실 경험에 대해 반
추를 낮은 수준으로 경험하면서,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는 높게 지각하고 있는 집
단이다. 이 유형에서 기질과 사회적 지지가 단순히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가
능성이 있다. 즉, 높은 감내력은 상실 자극에 대한 
각성 수준을 조절하여 사건과 관련한 반복적인 사
고를 억제하는 한편(Oniszczenko, 2014), 높은 사
회적 지지는 상실 경험에 대해 반추에 머무르지 않
고 다른 대처 과정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을 수 
있다(Nolen-Hoeksema, 1991). 

다음으로, ‘고 반추-반응형’은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으로 ‘저 반추-감내형’과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유형은 높은 정서적 
반응성과 낮은 감내력을 보였는데, 이러한 기질 
양상은 상실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을 효과적으
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반응을 적절
히 조절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Wytykowska et al., 2022). 이에 따라 상실과 관
련된 사고가 쉽게 활성화되어 두 반추가 모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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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습적 반추와 의
도적 반추가 모두 높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외
상 후 성장 모형에서는 사건 직후 개인은 자동적이
고 침습적인 반추를 경험하는 한편, 이후에는 사건
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반추가 일어난다고 설명
한다. 이는 두 반추가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게 
기능할 수 있으나 한 사건을 처리하는 연관된 방
식이며, 상관분석에서 드러났듯 상호 관련성을 지
니는 구인임을 시사한다(Tedeschi & Calhoun, 
2004). 또한 의도적 반추가 일부에게는 심리적 후
유증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는 등 침습적 반추와 유
사한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안현의 등, 2013)
을 고려하면, 침습적 반추뿐만 아니라 의도적 반추 
또한 부정 정서 및 부정 인지에 정적 효과를 보이
며, 부정 정서, 외상 후 스트레스와 정적 상관을 
나타낸 선행연구(김주은 등, 2019; 윤소희, 장재홍, 
2022; 이현진 등, 2020)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따
라서 이 유형에 대한 개입은 반추 자체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의도적 반추가 실제로 적
응적으로 기능하여 상실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정서 조절 능력을 
함께 증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 지지형’은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으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
추, 정서적 반응성 및 감내력 모두 평균 수준에 가
깝게 나타났으나 사회적 지지 수준은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 유형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는 사
실이 주목할 만한데, 이는 상실을 경험한 대학생 
중 상당수가 인지적․기질적 취약성이 두드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고립이라는 독립적인 위
험 경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상
실 후 심리적 어려움은 반추나 기질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부재 

그 자체가 독자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유형은 의도적 반추는 평균 수준인 
것과 달리 침습적 반추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경우 더 많은 침습적 반추를 보인다
(Nolen-Hoeksema et al., 1994; Lepore et al., 
1996)는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패턴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가 단순히 정서적 위안
의 결핍에 그치지 않고, 상실 경험을 인지적으로 
처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자체를 방해함으로써 
침습적 반추의 지속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edeschi & Calhoun, 2004). 특히 대학생 시기
는 가족 외 사회적 관계망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이 시기의 사회적 고립은 상실 
이후 회복에 필요한 외적 자원의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구진영, 장석진, 2019; 이동훈 등, 
2018).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애도의 하위요인 수
준을 살펴본 결과, 세 하위요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상실의 충격과 
혼란, 상실의 고통은 모두 ‘고 반추-반응형’, ‘저 
지지형’, ‘저 반추-감내형’ 순으로 높은 수준을 보
였다. 이는 같은 순으로 침습적 반추, 의도적 반추, 
정서적 반응성이 높게 나타나고 감내력이 낮게 나
타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정서적 반응
성이 높고 감내력이 낮은 상태에서 반추 수준이 높
을수록 상실과 관련된 충격, 혼란 및 정서적 고통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는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
서, 스트레스, 우울, 무감각, 과각성 등의 PTSD 증
상을 예측하고 반추와 같은 부적응적 정서 조절 전
략을 매개하여 부정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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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등, 2023; Barańczuk, 2018; Oniszczenko 
& Laskowska, 2014), 감내력은 부적 관계를 보
이며(Cyniak-Cieciura, 2021; Hintsa et al., 
2016), 침습적 반추가 애도 반응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신지영 등, 2019; Huh et al., 2020)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이러한 양상
은 우울감에 대한 개인의 일관된 반응 양식을 설
명하는 반응 양식 이론(response style theory; 
Nolen-Hoeksema, 1991)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반응 양식 이론에 따르면, 우울한 기분에 처
했을 때 내부 초점적 반응 양식인 반추를 보이는 
개인은 우울 증상 및 증상의 원인과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되면서 편향된 생각으로 이어지고, 문제해결
을 위한 행동을 방해하여 우울 증상을 강화하고 지
속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정소담, 김창대, 2020; 
Just & Alloy, 1997). 정서적 반응성이 높고 감내
력이 낮은 개인은 우울 기분을 더 쉽게 경험하는 
가운데, 감정과 관련된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여 반
추로 이어지게 되며 상실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지
속적 비탄 장애 관련 연구에서도 지지되는데, 반
추와 부적응적 애도 반응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Eisma et al., 2022), 애도 대상에 대한 생각에의 
몰두와 죄책감이나 분노와 같은 상실 관련 단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은 지속적 비탄 장애 증상의 하위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Peinado et al., 2025). 
즉, 정서적 반응성과 반추 수준이 높은 개인은 상
실 이후 부정 정서의 활성화와 지속이 더 용이한 
조건에 놓여 있어 지속적 비탄장애로의 이행 위험
성을 높일 수 있음이 시사된다.

다음으로, 삶의 회복과 성장은 ‘저 반추-감내형’
이 ‘저 지지형’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 반추-반응형’은 ‘저 지지형’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저 반추-감내형’과 비슷한 수
준을 보였다. 이는 각 프로파일 유형의 사회적 지
지 수준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의하게 낮
은 사회적 지지 수준을 보인 ‘저 지지형’과 달리, 
평균 이상의 사회적 지지를 수준을 보인 ‘저 반추-
감내형’과 ‘고 반추-반응형’은 반추 수준의 차이에
도 불구하고 모두 평균 이상의 삶의 회복과 성장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대해 큰 효과 크기를 보이고(장한, 김진숙, 
2017), 외상 후 성장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다(송
현, 이영순, 2017)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특
히,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서, 대학생에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여러 변수 중 사회적 
지지가 상실 경험 후의 회복과 성장에 주요한 기능
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상실 경과 기간 및 상실 유형이 잠재 프로
파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향요인
이 잠재 프로파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먼저, 남성은 여성과 비교하여 ‘고 반추-반
응형’보다 ‘저 지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침습적 반추를 더 많
이 경험하고(양귀화, 김종남, 2014),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많이 사용한다(박규리, 안정신, 2016; 최
해연, 2013)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남
성은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한편, 견디기 힘든 감
정이나 생각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적절하
지 않게 여길 수 있으며, 이러한 성차가 반영된 것
으로 해석된다(김나정, 안현의, 2020; 안현의 등, 
2012; Belle, 1987).

다음으로, 상실 경과 기간이 길수록 ‘고 반추-반
응형’보다 ‘저 반추-감내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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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상실과 관련된 자
극에 대해 각성과 반추 수준이 감소하고 애도 반응
이 경감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김시형 등, 2019; Bonanno et al., 2002; Shear 
et al., 2011).

상실 유형과 관련해서,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했을 경우, 죽음 상실에 비해 ‘고 반추-반응형’ 
또는 ‘저 지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물리적․
심리적 상실을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상실 
경험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정신적 건강 및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직접적으로 위
협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최보라, 최연실, 2022) 높은 수준의 반응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죽음 상실
은 상실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사건의 종
결감(sense of closure)을 느끼고 그에 대한 관심
이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었을 가능
성이 있다(최선재, 안현의, 2013). 즉,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시기에는 죽음 상실보다 물리적․심
리적 상실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한편, 죽음 상실과 관계 상실은 프로파일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학생 시
기에 관계 상실 경험이 죽음 상실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대학
생 시기는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학업적,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신나라, 유금란, 2021; 윤명숙 
등, 2013), 이 시기의 발달적 과업과 맥락이 상실 
및 애도 경험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대
학생의 상실 경험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죽음 상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상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핵심적인 상실 경험
의 유형은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각 
시기에 고유하게 경험되는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발달단계에도 적용 가능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다양한 상실 유형과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합적
으로 고려하여 애도 반응의 이질성과 개인차를 구
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통합
적 위험요인 모형에 따르면 상실 유형과 같은 스트
레스 요인, 기질 및 성별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간 요인, 그리고 반추와 
같은 인지적 처리 과정이 상호작용하여 애도 반응
과 적응 결과를 형성하게 되는데(Stroebe et al., 
2006), 본 연구는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들을 통합
적으로 고려하여 애도 반응의 개인차를 설명하였다
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갖는다. 

더불어 애도 과정에서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고 
적응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에 따
른 차별적 개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구체적으로, 반추 수준과 정서적 반응성이 높
은 집단의 경우, 침습적 반추에서 의도적 반추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정서적 고통감의 완화를 도울 수 
있는 인지적 재구성 및 정서 조절 중심의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가 낮은 집단
에 대해서는 정서 표현을 촉진하고 대인관계 자원
을 확장함으로써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개입이 도
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특성과 상
실 경험의 맥락을 반영함으로써, 애도 과정에서 보
다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대학생은 물리적․심리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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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높은 빈도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죽
음 상실과 비교하여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겪었을 
때 더 많은 반추와 충격 및 고통을 경험하는 ‘고 반
추-반응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대학생 연령대에는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빈번하며 보편적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에, 죽
음 상실보다 물리적․심리적 상실이 더 크게 작용
할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본 연
구는 대학생 시기에 쉽게 간과되었던 물리적․심리
적 상실의 영향을 확인하고 대학생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침습적 반추가 
높고 의도적 반추가 낮거나 침습적 반추는 낮고 
의도적 반추가 높은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외
상 후 성장 모델에 따르면 침습적 반추를 경험해
야 의도적 반추로 나아갈 수 있으며(Tedeschi & 
Calhoun, 2004), 선행연구에서는 현재의 침습적 
반추보다는 사건 직후의 침습적 반추가, 사건 직후
의 의도적 반추보다는 현재의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ku 
et al., 2009). 이와 관련하여 침습적 반추 또는 의
도적 반추만 높은 집단의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가 서로 
다른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는 지표변수에 기질이 포함되어 반추와 함께 작동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변인 간의 방향성을 설정하여 확인한다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에 기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용 애도 척도는 죽음 상실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
실의 범위를 죽음 상실뿐만 아니라 관계 상실, 물

리적․심리적 상실로 확대하여 애도의 개인차를 탐
색하고자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
과, 물리적․심리적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 상
실보다 더 강한 반응과 관련됨이 확인된 만큼, 추
후 다양한 상실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애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진행되어 잠
재 프로파일 유형을 결정하는 변인의 장기적인 특
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상실 경과 
기간을 변인으로 포함하여 프로파일 유형을 예측하
는 분석을 포함하였으나, 상실 경험 이후 같은 시
간이 경과했더라도 개인에 따라 애도 과정의 양상
이 다를 수 있다. 추후 종단 연구를 통해 프로파일 
유형의 변화궤적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질, 반
추, 사회적 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실 경험 
대학생의 이질적 하위집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
으며, 죽음 상실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물리적․심리적 상실의 심리적 영향을 확인하였
다는 점에서, 애도 반응의 개인차 이해와 유형별 
맞춤 개입 설계를 위한 실질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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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lassified 481 university students who had experienced loss, based on rumination
(intrusive/deliberate), social support, and temperament (emotional reactivity/endurance), and examined 
differences in grief and the effects of gender, time since loss, and loss type across profiles. Three 
profiles emerged: “low rumination–endurance”(low rumination/reactivity, high endurance/support),
“high rumination–reactivity” (the opposite pattern), and “low support” (low social support). Shock and 
confusion related to loss and pain of loss were highest in “high rumination–reactivity,” and lowest in 
“low rumination–endurance.” Recovery and growth in life were higher in “low rumination–endurance” 
than in “low support” profiles Men, individuals with a shorter time since loss, and those who
experienced physical or psychological los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high rumination–reactivity” 
groups. These findings offer insights into individual differences in grief and the development of 
tailored interventions.

Keywords : Loss, Grief, Rumination, Social Support, Temperament, Latent Profile Analysis


